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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화억제 효소 인공합성 원리 규명
이화여대 남원우 석좌교수, P450의 화학반응 과정에서 활성산소 제거

국내 대학교수가 노화를 막는 효소를 인공 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혀 세계적인 학술지인 Science 인터

넷 판에 발표했다.

이화여자대학교는 “남원우 석좌교수(45)가 미국 등 해외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노화를 막는 체내 효소

를 인공 합성하는 기본원리를 밝혀내 연구 성과가 Science 인터넷 판에 게재됐다”고 발표했다.

남원우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것은 산소화 효소의 일종인 <시토크롬 P450>이 인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

는 중간에 형성하는 화학구조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P450 물질을 인공 합성하면 사실상 노화를 늦추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.

지금까지는 P450이 체내 화학반응을 거칠 때 중간단계에 나타나는 화학구조가 밝혀지지 않아 합성기술 연

구에 어려움이 많았다.

남원우 교수팀은 영하 60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P450 모방체를 반응시켜 화학구조를 밝

히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.

남원우 교수는 “P450은 여성 호르몬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갱년기 여성에게도 중요한 물질로 연구 성

과는 P450 효소를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P450 효소는 인체가 알코올이나 약을 분해할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.

연구결과는 남원우 교수와 미국의 로런스 퀘이 미네소타대학 교수, 엑카드 멍크 카네기멜론대학 교수 등 해

외 과학자들과의 공동논문으로 작성됐다.

남원우 교수는 이외에도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과 구조가 비슷한 인공 헤모글로빈을 합성해 뇌

졸중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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